
제907회 주회 / 제908회 주회(신년인사회)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봉사주회 스케치

THE SEOUL-MUAK ROTARY CLUB BULLETIN

제908회 신년인사회 식순

▶ 일 시 : 2018년 1월 16일(화) 12시

▶ 장 소 : 오크우드 5층 프리미엄룸

1. 개회선언 및 타종

2. 회장님 인사말씀

3. 네가지 표준 제창                      

4. 로타리 노래 제창

5. 생일축하

6. 공지사항

7. 성금동의

8. 새해 덕담

9. 사찰 보고

10. 폐회선언 및 타종

 공지사항

1. ���국제로타리 세계본부는 원화/미국 달러의 환율 변동에 따라 국제로타리 
환율을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1,090:US$1에서 ￦1,080:US$1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원화 1,080 대 1 미국 달러
•시행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2. PHF(PAUL HARRIS FELLOW)기부 안내
국제로타리재단 일반기부로 1구좌당 미화 $1,000를 국제로타리재단에 기
부하게 되면 폴 해리스 휄로우(P.H.F)의 칭호와 함께 기념 뱃지와 증서를 
받게 된다. 그리고 이미 폴 해리스 휄로우로서 추가로 1천달러 이상을 기부
하게 되면 복수 P.H.F가 되는데, $1,000 추가기부시에 1STAR 칭호를 받게 
되며 계속 추가기부시에 $1,000당 STAR 칭호가 하나씩 상승하게 된다. 
기부시 연말정산용 영수증이 발급된다.
•기부금액 : $1,000 (1,080,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1002-957-117170 (강석건서울무악로타리클럽)

3. 국제로타리 3650지구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
국제로타리 3650지구는 이번 2017-18년도 중점사업인 ‘패밀리투게더’ 전
략의 일환으로 로타리의 청소년 봉사단체인 인터랙트 클럽 및 로타랙트 클
럽, 그리고 로타리클럽 회원의 가족, 자녀, 클럽 장학생 등이 함께 참가하는 
‘제1회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로타리 신세대 워크샵’이 보다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간식(음료수,
빵 등)을 비롯한 기념 선물(필기구 세트 등)의 협찬을 받고 있사오니 뜻있
는 로타리안 및 로타리안社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부품에 대해 세금공
제가 가능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일시 : 1월 29일(월)~31일(수)
•장소 : 태권도원 (전북 무주)
•참석대상 : ��약 200명(인터랙트, 로타랙트, 클럽장학생, 로타리안 자녀 등 

14세 이상 30세 미만 청소년 등)

주회 일정 안내

1. �제909회 저녁주회
•주관 : 회원위원회(부회장 유성권, 위원장 김명진, 부위원장 이준구)
•일시 : 1월 30일(화) 18시30분
•장소 : ��수담한정식(T. 02-558-4900/강남구 봉은사로 418)

2. 제910회 오찬주회
•일시 : 2월 6일(화) 12시
•장소 :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프리미엄룸
•연사 : 최재호 무학소주 회장
•연제 : 지식경영과 리더십
•생일회원(2월)

4일 민유태, 강석건, 11일 정지용, 13일 정영삼, 19일 이승호,  
20일 황우성, 25일 박용근, 27일 한현주

3. ��제911회 로타리 창립 113주년 기념 봉사주회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초청 스케이트 강습)

•일시 : 2월 20일(화) 12시30분  
•장소 : 목동 아이스링크

•국제로타리 회장: 이언 라이즐리  •3650지구 총재: 이순동 •회장: 강석건  

•회원위원장: 김명진 •봉사프로젝트위원장: 김성일 •로타리재단위원장: 안은숙  

•홍보위원장: 이상우 •클럽관리위원장: 김재학 •총무: 권보은 •사찰: 유재훈  •재무: 박용근

3650지구 7지역  7지역대표 : 안종원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서울한강로타리클럽 / 서울장안로타리클럽 / 서울화산로타리클럽

서울장원로타리클럽 / 서울빛그림e로타리클럽 / 서울낭만로타리클럽

네 가지 표준  The Four-Way Test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Of the things we think, say or do

1. 진실한가? 
Is it the TRUTH?

2. 모두에게 공평한가? 
Is it FAIR to all concerned?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Will it build GOODWILL and BETTER FRIENDSHIPS?

4. 모두에게 유익한가? 
Will it be BENEFICIAL to all concerned?

로타리 강령

로타리 목적은 봉사의 이상을 모든 가치있는 사업활동의 기초가 되도록 고취하

고 육성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힘써 행하는데 있다. 

첫째, 봉사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우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사업과 전문직업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고 모든 유익한 직업의 진가를 인식하며, 로

타리안 각자는 자기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직업의 품위를 높인다.

셋째, �로타리안 각자의 개인생활이나 사업 및 사회생활에서 봉사의 이상을 실천한다

넷째, �봉사의 이상으로 결합된 사업인과 전문직업인들은 세계적 우의를 통하여 국제간

의 이해와 친선과 평화를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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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650지구 서울무악로타리클럽
창립  1995년 10월 27일    R.I. 가입승인  1996년 1월 11일    창립회원  163명    주회  화요일 12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 5층

클럽사무국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동문회관 4층   Tel  02-393-0987   Fax  02-393-0986   E-mail  smrc3650@hanmail.net   URL  http://cafe.daum.net/muakrotary

생일 회원 (1월)

10일 최기준, 11일 양오승, 12일 서지현, 17일 이무헌, 18일 김현석,

20일 이준구, 22일 김영수, 22일 홍태호, 24일 안종원

제907회 주회 (2018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
제907회 주회가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주관 “2018 연세동문 새해 인사
의 밤”으로 대체되어 지난 1월 9일(화) 오후6시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
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최강 연세’를 슬로건으로 연세
동문 1,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클럽에서는 강석건 회장을 비롯하
여 회원 22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 조남준 고문은 준비위원장을 
맡았으며 임재홍,박지숙 회원이 준비위원을 맡아 행사에 참여하였다.

•회장단(1명): 강석건
•회원위원회(5명): 민유태, 박지숙, 오기호, 전형수, 최진욱
•봉사프로젝트위원회(4명): 구재상, 김성일, 박찬복, 손흥규
•홍보위원회(5명): 김진홍, 박용근, 이상우, 임재홍, 조남준
•로타리재단위원회(4명): 김학수, 안은숙, 안종원, 최기준
•클럽관리위원회(3명): 고정림, 김재학, 한현주

제907회 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79 22 0 27.8%

그루터기배움터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함께

연세동문 새해 인사의 밤에 참석한 회원들

장학증서 전달식

영어노래와 춤 우크렐라 연주 치어리딩과 댄스 바이올린 연주



제905회 주회 제906회 봉사주회

•회장단(2명): 강석건, 권보은
•회원위원회(5명): ��김명진, 민유태, 정순훈, 최진욱, 추봉준
•봉사프로젝트위원회(3명): 김성일, 박찬복, 이재찬
•홍보위원회(4명): ��김태훈, 신문영, 이두원, 이무헌

제905회 주회 출석현황

제905회 주회 성금 명단 (27명/86만원)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79 27 0 34.2%

•로타리재단위원회(7명): ��강철구, 김일윤, 김정열, 김현석, 유대림, 
정재규, 최기준

•클럽관리위원회(6명): ��고길석, 손양철, 유재훈, 이혜광, 한원일, 한현주

2017년 현재 일본은 총 

2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

출했다. 한국에서는 그때마

다 일본의 높은 기초과학 

및 문화적 저력의 원점으로 

메이지유신을 지목하고, 이

후 근대화 과정에 부러움을 

보낸다. 그러한 분석을 접할 

때 다시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저력을 만든 

것이 정말로 그 100년일까? 

과연 100년 만에 그러한 국

가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그러한 질문에서 출발

하여 답을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에도시대’라 불리는 일본의 근세 시대이다. 

한국인들의 일본 역사에 대한 관심은 『대망(大望)』으로 대표되

는 일본 센고쿠(戰國)시대의 영웅군담 스토리, 메이지유신, 러일

전쟁에서 태평양전쟁 시기에 이르는 전쟁 스토리에 집중된다. 17

세기 초반 에도 막부 성립에서 19세기 중반 메이지유신 이전까지

의 ‘에도시대’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식은 거의 공백에 가깝다. 그

러나 에도시대는 서구의 르네상스, 대항해시대에 버금가는 전환

의 시대이고 축적의 시대였다.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근대

화 경로의 운명을 가를 거의 모든 선행조건들이 그 시기에 결정되

었다.

근세 일본의 중심지인 에도는 이미 18세기 중반에 인구 100만

이 거주하는 왕성한 상업활동과 도시기반 시설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그 당시 에도에 필적할 만한 유럽의 도시로는 런

던이 100만 명이었고, 파리는 50만 명이었다. 10만여 명의 인구

를 가진 도시는 유럽 전체에서도 20개 도시에 불과했다). 도쿠가

와 이에야스가 에도로 옮겨와 처음에 착수한 것은, 치수(治水)사

업과 상수도의 개통, 택지 마련을 위한 매립 공사였다. (현재의 히

비야 공원에서 신바시(新橋)와 하마초(浜町)에 걸쳐 있는 매립

지는, 서울에 비유하면 조선 선조(宣祖) 때 시청 앞에서 용산까지

의 지역을 매립하는 것과 같다.) 도시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 경제

의 기초가 되는 산업을 장려하고, 각종 기술자, 상인, 학자 등의 인

적 자원이 확충되자 도시 에도는 같은 시기 유럽국가들에 견주어

도 독보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었다. 

막부를 에도에 두기로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결단이 ‘천하보

청’ 및 ‘참근교대제’와 맞물려 혁신적인 도시문명의 서막을 열었

다. 그중 참근교대가 가져온 가장 큰 부산물은 에도의 눈부신 발

전이다. 수십만 명의 다이묘와 수행원들이 ‘순수한 소비자’로 유

입됨에 따라 에도에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형성된다. 이들의 저

택과 수행원 숙소 및 공공 인프라 마련을 위한 토목·건설·건축업, 

다이묘 일행의 공사(公私)에 걸친 교제 생활을 위한 외식업, 공예

업, 운수업, 당시 유행하던 ‘이키粹’ 복식문화에 따른 섬유업과 의

상업, 다중(多衆)의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출판업, 공연업과 향락

산업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다양한 분야의 상

업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일본의 근대화 성공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 성공에 기여한 ‘축적

의 시간’이자 ‘가교의 시기’로서의 에도시대에 주목해야 한다. 에

도시대에 어떻게 근대화의 맹아가 태동하고 선행조건들이 충족되

었는지 살펴보아야 비로소 일본의 근대화를 충실히 이해할 수 있

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외양(外樣)을 넘어 그 이면에 자리한 자

본, 시장, 경쟁, 이동, 통합, 자치, 공공이라는 근대성의 요소가 어

떻게 ‘수용·변용·내재화’를 거쳤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형성된 구성원들의 정서적 태도와 생활양식은 알맹이가 꽤 단단

한 것이어서 현대 일본사회에도 연속성을 갖고 이어져 ‘일본적 정

체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를 되풀이하

는 저주에 빠질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치욕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 왜 빼앗겼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조선

은 선(善)한데 일본이 악(惡)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선악론은 역

사를 반쪽만 바라보는 것이다. 어떠한 역사관을 택하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20세기 벽두에 조선은 약했고 일본은 강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질문은 ‘왜 일본은 강했고 조선은 약했는가’에서 출발하

여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에도시대의 일

본은 임진왜란 때 납치한 도공이나 조선통신사에게 한 수 배우며 

선진 문물을 습득한 문명의 변방국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일본의 

근세 260여 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일본의 근세는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역사이다. 일본의 근세는 조선 근세

의 거울이자 동전의 양면이다. 일본의 근세를 보면 비로소 조선의 

근세가 뚜렷하게 보인다. 19세기 후반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

기에 근대국가 수립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일본은 최우등생, 중국

은 열등생, 조선은 낙제생이었다. 그러한 역사의 동력을 만든 원

리와 현상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 비로소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반성과 자긍심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905회 주회가 지난 12월 5일(화) 12시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강석

건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보은 총무의 사회

로 강석건 회장의 개회선언 및 타종으로 시작된 주회는 한원일 회원의 더포웨이

테스트 낭독, 김일윤 부총무와 손양철 부위원장의 선창으로 로타리 노래 제창으

로 이어졌다. 이어 고길석,김태훈,이두원,한원일 회원이 생일을 맞아 회원들로부

터 축하를 받았으며, 유재훈 사찰의 성금동의가 있었다. 강연 순서에는 김현석 회

원의 소개로 신상목 전 외교관, 현재 기리야마본진 대표가 연사로 초청되어 “일본

의 근대화와 에도시대”라는 연제를 가지고 강연을 하였다. 강연 후 사찰 보고 순

서에는 참석 회원 전원이 동참하여 총 86만원이 모금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일본의 근대화와 에도시대

강석건, 강철구, 고길석, 권보은, 김명진, 김성일, 김일윤, 김정열, 김태훈, 
김현석, 민유태, 박찬복, 손양철, 신문영, 유대림, 유재훈, 이두원, 이무헌, 
이재찬, 이혜광, 정순훈, 정재규, 최기준, 최진욱, 추봉준, 한원일, 한현주.

제906회 주회가 홍보위원회

(부회장 장진갑,위원장 이상

우,부위원장 김유돈) 주관 봉

사주회로 지난 12월 19일(화) 

오후 7시 그루터기 배움터에

서 강석건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최되었다. 매년 송년의 달을 

맞아 그루터기배움터 발표회

로 개최되는 봉사주회는 우리 

클럽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루

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의 장기자랑 발표회를 함께하고 격려하며 

심사위원장이 되어 시상도 하는 자리이다. 올해 발표회에는 태권

도 품새 시범,중국어 노래,워십댄스,우크렐레 연주,바이올린 연주,

판토마임,영어 노래와 춤,댄스,치어리딩 등 다양하게 꾸며졌다. 특

히 올해는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장학생으로 그루터기 배움터 

제906회 봉사주회 (그루터기배움터 발표회 : 사랑메아리)

•회장단(2명): 강석건, 권보은
•회원위원회(1명): ��최진욱
•봉사프로젝트위원회(2명): ��김종문, 황우성
•홍보위원회(1명): ��이상우
•로타리재단위원회(2명): 김상수, 양오승

* Make-up
   12월 19일 R.I.3650 월례회의(5명) : ��신문영, 안종원, 이순동, 이재찬, 

최진욱

제906회 봉사주회 출석현황

회원수 출석수 Make-up 출석률
79 8 5 16.5%

지역아동센터 고등학생 2명이 선정되어 강석건 회장이 장학증서

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강석건 회장은 그루터기배움터 지

역아동센터로부터 아름다운 이웃상을 수상하였다. 한해를 마무리

하며 회원 모두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신상목 연사

생일축하 모습


